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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업소의 종업원들도 존중해줍시다   18-04-04

최근에 한 성업중인 식당에 들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 업소에는 항상 위생등급이 “A”이었는데 그날 따라 “B”가 붙어 있었습니다.  음식의 맛이나 식당 의 청결상태도 다른 때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의아하게 여기고 있던 차에 여종업원 한분이 저에게 닥아왔습니다. 그 식당에서 11년을 종사했다는 그 여종업원은 자기가 고객으로부터 받은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그녀가 말한 경험담의 시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 손님이 네분의 일행을 대동하고 식사를 하러 오셨습니다. 주문한 식사를 준비하여 식탁에 올려 놓았는데 한 그릇에서 머리 카락이 발견되었다고 호통을 치면서 손님이 화를 내셨습니다. 그 종업원은 머리카락이 나온 것을 사과하고  새로 식사를 준비하여 가져올 뿐만 아니라 해당된 손님에게는 식사 값을 받지 않겠다고 정중히 제의를 했습니다. 일행의 어른 되시는 분은 다섯명 전원에게 무료 식사를 제공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 요구를 하는 과정에서 40세가 넘은 그 여종업원에게  인격의 모욕을 주는 칭호를 사용하면서 식사비를 내지 않겠다고 고집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한 분만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겠다는 종업원의 제의를 거절하면서 갖가지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손님은 돌아 가서 즉시로 카운티의 위생부에 전화로 신고하여 위생검사관이 들어 닥쳐 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B” 등급을 받게 되었다고 저에게 호소를 했습니다.
위생상태가 나쁘면 고객은 누구를 가릴 것 없이 시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특히 남 가주에서는 비록 한인 식당이 아니였지만 식당의 위생상태가 좋지 않아 식사를 하신 고객들이 간염을 앓은 적도 있었습니다. 음식에 머리카락이 들어 있었다면 당연히 고객의 기분은 좋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비교적 대형 식당에서는  그런 경우가 한 번의 실수이었는지 상습적으로 비위생적인 식당인지는 고객이 판달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종업원들에게 인격을 모욕하는 언사를 사용하는 행위는 어떤 사태에서도 정당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더구나 동포끼리 한번  있었던 머리 카락 섞인 음식을 받았다고 해서 전원 값을 지불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 까지는 백보 양보하여 그럴 수가 있겠다고 하더라도 무료 식사의 혜택을 받은 후에 위생부에 신고를 하는 성급함은 재고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식당 측에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손님 탓으로 돌리거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경우는 고객이 신고를 포함해서 더 심한 법적 대응도 고려할 수가 있겠지만 동포 업소에서 그나마 ,여 종업원이 사과하고 고의로 저지르지 않은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일 때는 그럴 실수를 너그럽게 관용하는 미덕을 보이는 것이 옳다고 저는 봅니다.


저는 동포 업소, 특히 식당 종업원들의 무례를 자주 지적을 했습니다. 팁이 적다고 주차장 까지 따라 나와 더 많은 팁을 요구하는 행위도 저는 지탄을 했습니다. 옷차림이 허줄하다고 해서 쌀쌀한 봉사를 하는 식당 종업원의 무례도 지적을 했습니다. 발렛 주차를 강요하는 행위도 신랄하게 비난을 했습니다. 청결하지 못한 앞 치마를 입고 봉사하는 웨이트레스도  칼럼으로 바판한 적도 있습니다. 제가 지적한 모든 허물은 다 고의적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지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쩌다가 한 번 실수로 저지르는 잘못은 고객이 관용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동포 식당에서 종사하는 여 종업원들에게 무례한 칭호를 사용하거나 마치 하녀에게 일을 시키는 말투는 사용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종업원들도 집에 가면 한 가정의 주부이고  한 남자의 당당한 아내이며 귀여운 자녀들의 엄마이기 때문입니다.  만일에 그런 종업원의 자녀가 옆에 있어서 엄마가 고객으로부터 무례를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본다면 자녀들은 어떤 느낌을 갖게 될 것인지를 생각해볼만 합니다. 동포 업소를 사용하시는 모든 분들은 종업원들에게 좀더 사려 깊은 언어와 종중하는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끝
